
균형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 

 

기온이 40도라고 해서 안심하였는데, 방심이었습니다. 성탄절 전교인 찬양노방전도 이야기입니다. 

내복, 장갑, 목도리는 필수인데 목도리만 챙겼거든요. 약간의 추위는 이내 찬양의 열기와 헤브론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일년에 몇번 방문하는 나일스 H마트, 

빌딩앞 텅빈공간을 슬쩍 쳐다보면서 헤브론의 노방전도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됩니다. 혼자였다

면 생각도 하지 못했을텐데, 함께하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

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올해 표어, “진실한 예수공동체 세우기”에 이어 새해에는 “균형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엡

4:13)”로 정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팬데믹은 자의반 타의반 우리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

다. 반면 서서히 진행되는 엔데믹은 우리의 선한노력을 더 요구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하

는 것과 동의어 같아요. 고옥한흠 목사님의 비유, 신앙생활을 비탈길 위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

신 것을 자주 생각합니다. 멈추는 순간 미끄러집니다. 1월 내내 주중, 주말, 오전, 오후 가리지 않

고 양육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일 3부예배시작과 함께 영아,유치부 어린이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초등부의 헌금찬양도 있

구요. 크고 작은 행사들의 규모와 횟수가 예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과도기라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성탄절과 주일예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25일 주일은 11시에 성탄축하예배로 한번 드

리고 친교할 예정입니다. 31일 토요일 송구영신예배는 다음날 1일 신년예배가 있기 때문에 밤11

시가 아닌 밤8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성찬식은 신년주일 예배중에 베풀려고 합니다. 알찬 마

무리와 시작을 함께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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